
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

눈부신 햇살 속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
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.
한 주간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기도 
하였지만,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
백합니다.
이 시간, 하나님 앞에 나아온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.

주님,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합니다.
진실보다 이익이, 사랑보다 경쟁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
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.
그러나 주님,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며, 진리는 살
아 있음을 믿습니다.
우리 성도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,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
작은 촛불이 되게 하소서.
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,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
품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

하나님 아버지,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.
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순국선열들과 군경들
의 희생을 기억하며,
그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
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

특별히 하나님, 이틀 후면 이 땅의 지도자를 새롭게 뽑는 중요한 대통
령 선거가 있습니다.
온 국민이 지혜롭고 깨어 있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시고,
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하여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
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.
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, 낮은 자리에서도 귀 기울일 
줄 아는 사람이 선택되게 하소서.



지도자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,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정의
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.

하나님,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.
겉으로 보기엔 평안하고 단정한 듯하지만,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
니다.
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 가고 있다면, 다시금 주
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.
외로이 앉은 지체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,
이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,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
되게 하소서.

주님,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을 위해 기도
드립니다.
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.
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고, 때로는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이 찾아올 
때도 있을 줄 압니다.
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고,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
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.
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건강을 허락하시며, 어떤 상황에서도 
웃음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.

끝으로 저희 모두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
하나님의 음성을 듣고, 다시 한 번 믿음의 자리로 바로 서는 복된 시
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, 기도가 살아 우리의 영혼을 일
으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.

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
니다.

아멘.


